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의 변화: 2015-2016년과 2017년의 

연구 결과 비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1,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아신경발달연구실2 

소혜진1
ᆞ임성민1

ᆞ조상연1
ᆞ고민숙2

ᆞ문진화1,2

Original article

This report was presented as an oral presentation 
at annual symposium of the Korea child neurology 
society (2018).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anyang University (HY-2016)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R1D1A1B03034869).

Submitted: 3 August, 2018
Revised: 3, October 2018
Accepted: 5, October 2018

Correspondence to  Jin-Hwa Moon,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Pediatric Neurology, Hanyang 
University Guri Hospital, Gyeongchun-ro 153, Guri  
11923, Korea
Tel: +82-31-560-2258, Fax: +82-31-552-9493 
E-mail: jinhwamoon@hanyang.ac.kr

The Changes of Smart Device Usage Status in Early 
Childhood: Comparison of 2015–2016 and 2017 Studies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hanges in smart device usage trends of young 
children using two studies conducted in 2015-2016 and 2017 respectively.
Methods: We compared the data of the previous study of 130 children (Group A) and 
the new study of 162 children (Group B). The children and parents were recruited 
from kindergartens in Seoul and Guri/Namyangju cities. We used the “Parental ques
tionnaire for smart device usage status.” 
Results: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smart device usage in young children and 
parental perception. In the 2017 study, smart device usage time increased during 
weekends (P<0.05) and the usage with siblings decreased (P<0.05). In 2017, the 
smart device was mostly used when children had to be quiet without disturbing 
others (36.8%). No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in the main purpose of use: wat
ching video clips (79.3% vs 76.6%). Overall control of the usage was still largely 
exercised by mothers; however, when using applications, mothers still only helped 
the children on request (51.8% vs 49.7%). Regarding the effect of smart device on 
children, responses of “not knowing” decreased and “will be negative” and “will be 
positive” increased (P<0.05). Additionally, most mothers thought that “Although the 
smart device is currently unnecessary, it will be needed in future” in 2017 (46.3%).
Conclusion: Limiting the smart device usage time during the weekends and increa
sing parental involvements are recommended. Guidelines for smart devices usage in 
young children are also necessary considering the changes in parental attitudes in 
recognizing the smart device usage as unavoi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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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마트 기기는 다른 기기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을 지칭한다. 스마트폰과 태블

릿 컴퓨터 등이 대표적인 스마트 기기라고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 TV, 가전제

품, 디지털 장난감, 학습도구, 웨어러블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점점 다양해 지

는 추세이다. 

스마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2013–2014년 경부터 이미 유아기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85–95% 이

J Korean Child Neurol Soc 2018;26(4):251-262

https://doi.org/10.26815/jkcns.2018.26.4.251
pISSN 1226-6884•eISSN 2383-8973

https://doi.org/10.26815/jkcns.2018.26.4.251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6815/jkcns.2018.26.4.251&domain=pdf&date_stamp=2018-12-25


252    So HJ, et al. • The Changes of Smart Device Usage Status in Early Childhood http://www.cns.or.kr

라고 보고하고 있으며1-3), Kabali (2015년) 등이 시행한 국외 연구에서

도 4세의 이하 아동의 96.6%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

다4). 또 대부분은 1세 이전에 사용을 시작하고 있어4) 스마트 기기 사

용이 유아들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편리하고 유익한 정보 제

공과 같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과의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

의존 실태조사 보고서(www.nia.or.kr)에 따르면 우리나라 3–9세 유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19.1%이며, 그 중 고위험군은 

1.2%, 잠재적 위험군은 17.9%라고 하였다5). 이는 과의존 위험율이 가

장 높은 연령대인 10–19세의 청소년기(30.3%)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

었으나, 조사기간 이었던 최근 3년 동안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은 전 

연령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5). 

유아의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Yoo 등은 유아의 과잉행

동 및 부주의한 정도가 스마트폰 사용환경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고6), Cho 등은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 정도가 심할수록 친사

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또 Kim 등은 스마트

폰을 자주 사용하는 유아일수록 정서조절과 주의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유아 스마트기기 

과용의 부정적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8). 유아들의 스마트기기 의존성

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부모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과

의존도, 우울 점수, 양육태도, 미디어 중재 여부, 아버지의 양육 참여

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9-12). 또 자극추구기질, 게임용도 사

용시간, 스마트폰 사용능력이 유아 스마트폰 과다사용 경향에 기여한

다는 보고도 있었다13).

그러나 스마트기기의 사용이 유아들에게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또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스마트 기기들은 기존의 TV, 비디오의 주요 기능인 단순 시청기능 이

외에도 입력에 대한 반응과 같은 상호 동작을 할 수 있고, 멀리 떨어

져 있는 인물과 대화 또는 동시접속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도 있으며,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거나 기능을 확장 할 수도 있

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상호성 기술을 이용하여 자폐아동의 사

회성 기술을 돕거나, 아동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치료 목적 애플리

케이션들도 개발되고 있다14,15). 또 스마트 텔레비전에 기반한 유아 양

육도우미 서비스 위젯과 같이 아직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

으나 이미 기술적으로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는 육아 관련 서비

스들도 등장하고 있다16).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유아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

에 관련한 연구들도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까지 유아 스마트 기기 관

련 연구들은 스마트폰 과몰입, 부모의 인식, 양육태도, 스마트 미디어

를 활용한 유아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유아 스

마트 기기 사용 현황의 변화 및 발달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연

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1,2,4,8,14,17-24).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편

화된 현 시점에서 국내의 유아들의 실제 스마트기기 사용 현황과 변

화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는 부모 가이드라인의 설정하기 위

한 기초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저자들은 2015–2016년에 유소아들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현

황과 발달척도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시행하고 그 중 사

용현황과 이용수준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최근 본 저자들은 유

아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시행 중으로 2017년 1

년차 연구에서 이전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비슷한 사용현황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시간 간격을 두고 얻을 수 있었다. 최근 수 년 동안 유아

기 스마트 기기 사용환경의 빠른 변화와 스마트폰 과의존성의 증가를 

고려할 때 두 기간의 결과를 비교fi 분석해보는 것이 변화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 연구를 시행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5–2016년 사이에 시행한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와 2017년도에 시행한 후속 연구에

서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두 기간 사이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

자 하는 것이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연구는 ‘유소아의 스마트기기 이용현황과 발달척도 및 양육변인

들과의 연관성 연구’에 포함되었던 만 3–5세 유아 130명(Group A)의 

선행 연구 결과와 후속 연구인 ‘유아기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주의력 

발달연구(1차년도)’ 등에 참여하였던 대상자들 중 만 3–5세 유아 

162명(Group B)의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선행 연구의 연구기간

은 2015년 11월–2016년 4월 이었으며, 후속 연구의 기간은 2017년 3

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구리/남양주시 및 

서울지역의 유아기관에 등원하는 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만 2세와 만 6세 연령대에 해당되는 경우, 발달관련 문제로 진단받았

거나 치료 중인 경우, 검사에 대한 응답이 많이 부족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기관윤리 생명위원회의 승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고 시행되

었다. 

2. 검사 도구 

스마트 기기의 사용 빈도와 사용시간은 Lee 등이 개발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부모설문지를 저자들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한 뒤 사용하였다3). Group A에서 사용하였던 설문지는 총 

20개의 기본문항(총 문항 수 22개)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Group B

에서는 문항 또는 답지를 보완하여 총 23개의 기본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보완된 문항은 총 6문항이며 문항 자체는 동일하나 보기

에 ‘기타’ 항목을 넣는 등과 같이 세분화 한 차이가 있다. 추가된 3문

항은 스마트기기를 제한할 때의 상황과 관련된 질문들로 본 연구의 비

교 분석 시시 제외되었다. 

3. 통계 분석  

인구학적인 특성은 빈도수와 퍼센트값을 이용한 Chi square 혹은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Group A와 Group 

B 간의 전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Chi square 및 Fisher exact te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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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Group A와 Group B의 각 문항에서 각각의 답가지에 대

한 통계적 변화에 대한 차이는 homogenetic test를 수행하기 위해 각

각의 답가지에 대해 2×2 cross table을 만들어 Chi square 혹은 Fisher 

exact test를 사용하였다. Group B에서 새로 추가된 답가지가 있는 

문항의 경우, 통계 분석 시 추가된 답가지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률의 비교 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하여 무응답인 경

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Group A에 대한 각 문항의 답가

지들의 퍼센트는 이전에 보고되었던 통계 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IBM SPSS version 21.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P-value<0.05를 유의하다고 하였다.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비교 

Group A의 남아는 71명(54.7%), 여아는 59명(45.3%) 이었으며, 연

령별로는 만 3세 41명(31.5%), 만 4세 39명(30.1%), 만 5세 50명(38.4 

%) 이었다. Group B의 남아는 91명(56.2%), 여아는 71명(43.8%) 이

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3세 21명(13.0%), 만 4세 62명(38.3%), 만 5세 

79명(48.8%) 이었다.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는 Group A 83명(63.8%), 

Group B 81명(50.0%) 이었다.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는 Group A 56

명(43.1%), Group B 75명(46.3%) 이었다. 그 외의 두 Group들 간의 

통계적인 차이와 기타 특성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2.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현황의 변화 비교 

1) 스마트 기기 사용 시기 및 빈도 

유아가 스마트기기를 처음 사용한 시기는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342). Group A는 ‘만 1–2세 미만’ (41.2%)

이 가장 많았으며 Group B는 ‘만 2–3세 미만’ (35.4%)이 가장 많았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및 답 가지들

에 대한 Group 간의 비교분석은 Fig. 1에 나타나 있다.

스마트 기기의 주 당 사용 횟수는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32). Group A와 Group B 모두 ‘주 1–2회 사용’ 

(38.3% vs 35.8%, P=0.663)이 가장 많았다. Group B에서는 ‘주 5회 

이상 사용’ 응답이 늘어났으나(24.2% vs 30.2%, P=0.259)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Group A와 

Group B에서 각각 8.3%와 7.4%이었다. 

일주일 중 스마트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날은 두 Group 간 전체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109). Group A와 Group B 모두 ‘정

해지지 않음’이 가장 많았으나 Group B에서는 그 비율이 Group A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49.1% vs 35.7 

%, P=0.026). 

하루 중 사용 시기는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P=0.399), 두 Group 모두 ‘정해진 시간 없음’ (48.7% vs 38.3%, 

P=0.142)이 가장 많았다. 

주중 하루 총 사용 시간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02). Group A와 Group B 모두 ‘1시간 미만’ (68.8% vs 

62.8%, P=0.330)이 가장 많았으며, Group B 에서는 ‘2시간 이상–3

시간 미만’ (3.7% vs 10.1%, P=0.076)과 ‘3시간 이상’ (1.8% vs 3.9%, 

P=0.458)이 Group A보다 늘어났으나 답 가지 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주말 하루 총 사용시간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전체적으로 Group A와 Group B 모두 ‘1시간 미만’ 

이 가장 많았으나 Group B에서 1시간 미만 사용이 줄어들고 2시간 

이상의 사용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답 가지 별 분석에서 Group 

B에서 ‘1시간 미만’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64.2%, 48.1%, P=0.012),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사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4.6%, 17.8%, 

P=0.001). 

2) 스마트 기기 사용 상황 

스마트 기기를 주로 누구와 사용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8). 전체적으로 Group A와 

Group B 모두 혼자 사용이 가장 많았으나(40.9% vs 50.7% P=0.106), 

‘혼자’ 또는 ‘어머니’와 사용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고 ‘형제’ 또는 ‘아

버지’와 사용하는 것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답 가지 별 분석에서 

Group B 에서 ‘형제’와 같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25.2% vs 12.7%, P=0.007). 

스마트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는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0.212). Group A와 Group B 모두 ‘가정’에서

가 가장 많았으며(60.6% vs 51.6%, P=0.129), Group B에서 ‘이동 중

인 교통수단’에서 사용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7.1% vs 14.2% P=0.058). 

주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P=0.134). Group A에서는 ‘자녀가 원할 때’ 

(38.6%)와 ‘어머니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 (37.8%)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었으나, Group B에서는 새로 추가된 답 가지인 ‘다른 사

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 (36.8%)가 가장 높았

다. 답 가지 별 분석에서 ‘어머니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응

Table 1.  Comparison of Demographic Data: 2015–2016 Study (Group 
A) and 2017 Study (Group B)

Group A Group B P-value 

Number (%) Number (%) (overall)

Sex Male 71 (54.8) 91 (56.2) 0.790

Female 59 (45.3) 71 (43.8)

Age 3 YO 41 (31.5) 21 (13.0) 0.001

4 YO 39 (30.1) 62 (38.3)

5 YO 50 (38.4) 79 (48.8)

Sibling Yes 83 (64.8) 81 (50.0) 0.217

No 23 (17.7) 33 (20.4)

NR 24 (18.5) 48 (29.6)

Double income Yes 56 (43.1) 75 (46.3) 0.258

No 56 (43.1) 56 (34.6)

NR 18 (13.8) 31 (19.1)

YO, years old; NR, non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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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the answers for parental questionnaire for smart device usage status between 
2015-2016 study (Group A) and 2017 study (Group B) . Chi square and Fisher exact test were used for the 
overal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item and also for the statistica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answer of each item. Newly added answers in Group B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Y axis, (B) means the newly added answer in 2017 study. The numbers in 
brackets means the numbers of answered participan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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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Comparison of the answers for parental questionnaire for smart device usage status 
between 2015-2016 study (Group A) and 2017 study (Group B) . Chi square and Fisher exact test were 
used for the overal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item and also for the statistica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answer of each item. Newly added answers in Group B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Y axis, (B) means the newly added answer in 2017 study. 
The numbers in brackets means the numbers of answered participan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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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Comparison of the answers for parental questionnaire for smart device usage status 
between 2015-2016 study (Group A) and 2017 study (Group B) . Chi square and Fisher exact test were 
used for the overal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item and also for the statistica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answer of each item. Newly added answers in Group B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Y axis, (B) means the newly added answer in 2017 study. 
The numbers in brackets means the numbers of answered participan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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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inued) Comparison of the answers for parental questionnaire for smart device usage status 
between 2015-2016 study (Group A) and 2017 study (Group B) . Chi square and Fisher exact test were 
used for the overal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item and also for the statistica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answer of each item. Newly added answers in Group B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Y axis, (B) means the newly added answer in 2017 study. 
The numbers in brackets means the numbers of answered participan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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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Group B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37.8% vs 14.8 

%, P=0.022). 

3) 스마트 기기 사용 목적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두 Group 간 전체적

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83). Group A와 Group B 모두 

‘유아가 원해서’ (61.2% vs 65.8%, P=0.27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답 가지 별 분석에서는 ‘어머니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은 Group B에

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30.6% vs 19.1%, P=0.037). Group B에서

는 ‘어차피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라는 새로운 답 가지가 추가되었으

나 응답 비율은 높지 않았다(2.6%).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주요 콘텐츠는 두 Group 간 전체

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105). Group A와 Group B 모두 

‘동영상 시청’ (79.3% vs 76.6%, P=0.591)이 가장 많았다. 두 Group 

모두 ‘게임’, ‘한글/산수 학습’, ‘외국어 학습’의 용도로 사용하는 빈도

는 높지 않았다(12.4%, 5.0%, 3.3% vs 7.8%, 8.4%, 3.2%). 

유아가 스마트 기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2). Group A와 Group B 모두 ‘재미있

고 매력적이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Group B에서는 이러한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76.1% vs 56.2%, P=0.008). ‘무료한 시

간을 보내기 위해’라는 응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19.7% vs 

28.6%, P=0.070). 

Fig. 1. (Continued) Comparison of the answers for parental questionnaire for smart device usage status 
between 2015-2016 study (Group A) and 2017 study (Group B) . Chi square and Fisher exact test were 
used for the overal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item and also for the statistical 
change between Group A and Group B for each answer of each item. Newly added answers in Group B 
were exclud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Y axis, (B) means the newly added answer in 2017 study. 
The numbers in brackets means the numbers of answered participan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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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기기 사용 방법 

스마트 기기의 사용법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에 대한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2). Group A와 

Group B 모두 ‘엄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9.3% vs 34.6%, P= 

0.356). 전체적으로 ‘엄마’라는 응답과 ‘기타’ (친구 등) 응답이 증가 하

였고 그 외의 응답들은 감소하였다. 답 가지 별 분석에서 ‘기타’라는 

응답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0.0% vs 8.6%, P<0.001)

스마트 기기 사용시작/사용종료 결정권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80, 0.275). 스마트 기기 사용시작의 

결정권은 두 Group 모두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시작’ (87.0% vs 82.1 

%, P=0.850)이 가장 많았으며 사용종료의 결정권도 ‘의논하여 정해

진 시간에 종료’ (61.4% vs 53.5%, P=0.201)가 가장 많았고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애플리케이션의 선택에 대한 결정권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Group A에서는 ‘유아 혼자 선택’이 가

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44.9%), Group B에서는 ‘어머니 혼자 선택’ 

(37.5%)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유아 혼자 선택’은 감소하였고, 

‘어머니 혼자 선택’과 다른 선택 방법들이 증가하였다. 답 가지 별 분

석에서 ‘유아 혼자 선택’ (44.9% vs 8.6%, P<0.001)이 감소한 것과 ‘타

인의 권유로 어머니가 선택’ (3.4% vs, 15.1%, P=0.002) 또는 ‘타인의 

권유로 유아가 선택’ (5.9% vs 17.8%, P=0.004)이 증가한 것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 어머니의 도움여부에 대한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56). Group A와 

Group B 모두 ‘도움을 요청할 때만’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1.8 

% vs 49.7%. P=0.737).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전 어머니의 탐색여부는 두 Group 간 전

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361). Group A와 B 모두 ‘어머니

가 1–2번 사용해 본 후 유아가 사용’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39.8% vs 

38.8%. P=0.473). Group B에서는 새로운 답 가지에 ‘주변 사람들의 

평가만 듣고 먼저 사용하지는 않음’이 추가되었으나 응답 비율은 높지 

않았다(12.5%). 

5)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3). 전체적으

로는 Group A와 Group B 모두 ‘변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36.5% vs 32.9%, P=0.536), ‘늘어나고 있다’는 감소하고, ‘변화 없

다’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줄어들고 있다’. ‘잘 모르겠다’는 증가를 보

였다. 답 가지 별 분석에서 ‘늘어나고 있다’의 감소와(34.8% vs 22.6%, 

P=0.027), ‘잘 모르겠다’의 증가는(5.2% vs 15.5%, P=0.008)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해 보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72). 

Group A와 Group B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사용자제를 시도했다’ 

(74.8% vs, 72.4%, P=0.6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답 가지 별 분

석에서 ‘문제가 없으므로 자제시키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4.3% vs 11.8%, P=0.045).

스마트 기기 사용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응답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01). 두 Group 모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57.5% vs 66.3%, P=0.134). 그러나 답 가지 별 분석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30.8% vs 8.1%, P<0.001),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1.7% 

vs 25.6%, P=0.004).   

현재 아이에게 스마트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은 두 Group 간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8). Group 

A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62.7%), Group 

B에서는 새로 추가된 답 가지인 ‘현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필

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46.3%). 답 가지 별 분석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19.5% vs 

4.4%, P=0.024).

6) Group B 에서 추가한 문항 및 미사용자에 대한 문항 

Group B에서 추가된 문항으로 스마트 기기를 그만 사용하라는 어

머니의 제지에 아이가 잘 따르는지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따른다’가 

가장 많았다(49.4%). 스마트기기 사용 후 제지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

는지에 대한 응답은 ‘말로 설득’이 가장 가장 많았다(53.7%).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이나 횟수에 관련한 약속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응답

은 ‘대부분 지킨다’가 가장 많았다(48.8%). 

고찰

2017년에 시행한 유아 스마트 기기의 사용현황은 2015–2016년에 

시행한 연구와 비슷한 패턴의 응답이 많았으나 일부 문항에서는 변화

한 양상도 보여 주었다. 주요 변화 및 특징들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기기 사용시기 및 빈도에 대한 응답들로부터 2017년도에는 

92.6%의 유아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2015–2016년의 결과(91.7%)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치이다. 또 통

계적 의미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으나 만 1세 이전에 스마트 기기를 사

용하는 빈도가 5.9%에서 9.5%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2017년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유아들은 주 1–4회의 횟수를 사용하지만 주 5회 

이상 사용하는 비율도 30%를 차지하였으며, 2015–2016년과 비교하

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1–4회 이상의 사용 횟수는 약간 줄

고, 5회 이상 사용하는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었다. 주말 

사용과 매일 사용하는 비율도 이전에 비하여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그러나 두 연구사이의 간격이 짧았

던 것을 고려할 때 1세 이전 사용의 증가 및 주 5회 이상 사용의 증가, 

주말 사용일 증가와 같은 변화들이 더 뚜렷해지는 추세인지에 대해서

는 지속적인 관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중과 주말의 사용시간에 대한 분석에서 두 연구기간 모두 유아

들의 주중 스마트 기기 사용시간은 하루 한 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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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약 90% 이었다. 그러나 2017년

도 연구에서는 주말 사용 시간의 경우 2시간 미만 사용하는 경우가 

약 74%로 줄어든 반면 2–3시간 사용하는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말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 상황에 대한 응답에서 2017년도 연구에서도 여

전히 혼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형제와 사용한다는 응답은 감

소하였다. 두 연구기간에 참여 대상 유아들에서 형제가 있는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감소한 것

은 가정 내 스마트 기기의 증가로 각자의 기기를 이용하게 되었기 때

문일 수도 있다. 2015–2016년도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상황으로 ‘자녀가 원할 때’와 ‘어머니가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17년도의 연구에서는 새로 추가한 답 

가지인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가장 

흔한 상황이라고 응답하였다. 유아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상

황에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유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때로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아동의 

연령이 만 3세 이상임을 고려할 때 유아의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스마트 기기가 자주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행동 중재 

수단들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유아 스마트 기기의 주요 콘텐츠는 2015–2016년도의 연구와 2017

년도의 연구 모두 동영상 시청이 대부분 이었고, 학습에 사용되는 경

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유아용 교육적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디오 시청과 큰 차이가 없는 수동적인 

이용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스마트 기기의 장점

이 상호성(interactive) 조작과 업데이트에 의한 기능 향상임을 고려

할 때 수동적인 시청은 이와 같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

태일 수 있다.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방법에 대한 질문들은 2017년도에는 2015–

2016년도의 결과에 비하여 유아 혼자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큰 폭으로 줄고 어머니나 다른 사람이 권유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

는 것이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어머

니의 도움은 유아가 요청하거나 시작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 대부분이

었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경우도 18% 되었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

는 동안 계속 도와준다는 응답은 2015–2016년도 연구와 2017년도 

연구 모두 10% 이하로 나타났다. 

비디오나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은 유아

의 인지, 언어, 사회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

을 근거로 2세 미만의 유아기에는 미디어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지 않

다25-27). 그러나 그보다 나이 많은 아동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부

모의 지도하에 사용한다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으며, 이는 유아들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용하는 환경과 부모의 역

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20,25-29).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지침은 최근의 미국소아과학회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의 0–5세 아동에 대한 텔

레비전, 비디오, 모바일 상호성 기술 등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안으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AP 의 권고안에서는 18–24개월 이하의 

유아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을 되도록 피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

라도 부모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30). 또 2–5세 사이의 아

동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루 1시간 이내로 부모와 같이 사용하고 부

모는 자녀가 시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권고하고 

있다30).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

들이 충분히 검토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미디어 사용에 

대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의 응

답들은 두 기간 사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도의 결과는 스

마트 기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모의 응답이 줄고 있음을 보

여주는데 이는 주말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다

른 응답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실제 사용시간

이 감소한 아동의 수보다 증가한 아동의 수는 많지 않으나 증가 또는 

감소한 절대 시간의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부모의 인식

이 실제 상황과 달라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더욱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

다. 특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영

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모두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모르겠

다는 응답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2015–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의 

부모의 인식이 스마트 기기의 영향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줄고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인 쪽으로 좀 더 결정 되었음을 나타낸다. 비슷한 맥

락에서 스마트 기기가 유아에게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과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줄고 새로운 답 가지인 ‘현재

는 필요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유

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음을 부모들이 점점 더 인식하

고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Bentley 

등(2016)31)의 보고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바일 기기의 사용이 피

할 수 없는 변화이며 이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고하였던 바와 매우 비슷하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약 2015–2017년에 이르는 기간에 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현황과 부모의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도의 연구에서는 주말에 오래 사용하는 빈도는 증가하고 있으

며, 유아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게 하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

다. 사용법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통제하에 이루어 지는 편이나, 사용 

중의 어머니의 개입은 지속적인 편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유아의 부

모는 두 기간 사이의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점차 유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인식하게 되고 있고 점차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

점을 정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 가지 제한 점은 연구 비교 

대상인 2015–2016 (group A)와 2018 (group B)의 연령 분포가 P 

value 0.001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만큼 

연령대의 차이로 인해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를 보완하여 동일한 연령분포에서의 비교 연구를 향후 진행해 볼 필

요가 있겠다.

변화하는 부모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놀

이, 교육, 양육 등의 활동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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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을 무조건 제한하기 보다는 올바른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이를 자녀 양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또 부모를 위한 권고사항은 현재의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들은 특히 주말에 자

녀의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고 주중과 주

말 모두 적절한 시간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것을 제안한다. 또 유아들

이 스마트 기기 사용시 단순한 동영상 시청보다는 교육적 효과를 갖

는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도록 하고, 유아가 홀로 사용

하기보다는 부모와 같이 사용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을 더 늘릴 것을 

권고한다. 부모와 유아가 서로 언어적인 반응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 기기의 긍정적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 

스마트 기기가 유아의 행동을 쉽게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재미있으

면서도 부모와 유아 사이의 소통을 이어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

록 지도한다면 유아의 발달을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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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2015–

2016년에 시행한 연구결과와 2017년도에 시행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고 두 기간 사이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1월–2016년 4월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선행연구 결과와(Group A) 2017년 3월–12월까지 16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속 연구의 결과(Group B)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

기도 구리/남양주시 및 서울지역의 유아기관에 등원하는 3–5세의 

유아들과 부모들이 연구에 참여 하였으며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 현

황에 대한 부모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결과: 두 기간 사이에 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현황과 부모의 인식

은 일부 변화가 있었다. 2017년도 연구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은 

특히 주말 시간대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P<0.05), 형제와 같이 사

용하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P<0.05). 또 어머니들은 유아들이 다른 사

람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를 가

장 많이 이용한다고 하였다(36.8%). 주요 이용 콘텐츠는 두 기간 동

안에 큰 차이가 없었고 모두 동영상 시청이 가장 많았다(79.3 % vs 

76.6 %). 사용 시작과 종료에 대한 주도권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있었

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시 유아 혼자 선택하기보다는 어머니 또는 

다른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늘어나(P<0.05), 전반적인 사용에 대

한 통제는 대체로 여전히 어머니가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애플

리케이션 사용 시 요청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경우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높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줄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였다(P<0.05). 또 스마트 기기

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전에 비하여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줄었으며

(P<0.05), 현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46.3%).   

결론: 2017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들의 주말의 사용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시 부모 개입을 늘리도록 권고한다. 

또 유아 스마트 기기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환경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

한 입장을 결정해 가고 있는 부모 태도의 변화를 고려할 때 유아 스마

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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